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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모화학, TiO2 적자탈출 몸부림
허경수 대표이사에 백재현 사장대행 내정 … 직원 90명 구조조정 단행

국내 유일의 이산화티타늄 생산기업인 코스모화학이 기업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대대적인 인사이동과 구조조

정을 단행했다.

코스모화학은 2월11일 실질적 지배주주인 허경수 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경영권을 강화하고 LG그룹 임

원을 지낸 전문경영인 백재현 씨를 사장 직무대행으로 선

출했다고 발표했다.

또 2003년 6월 기준으로 442명에 이르던 임직원 가운데 

20% 가량인 90명을 감원함으로써 한해 20억원의 원가절감 

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코스모화학 관계자는 “혁신적인 흑자경영을 이루기 위해 

공격적인 영업과 원가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”이라

고 밝혔다.

2003년부터 법정관리중인 한국티타늄이 코스모 컨소시엄

과 합병되면서 탄생한 코스모화학은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

이후에도 적자를 면치 못하며 고전해왔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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